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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types and development of “Buinmo(婦人帽, millinery),” a Western-style hat for women that was introduced after Korea's opening to foreign trade. Confucian norms in the late Joseon period forced women to cover their faces in public, but the influx of Western culture after the port opened gradually led to the disappearance of face-covering headwear for most Korean women, and the appearance of Western hats for some. The introduction of buinmo to Korea in the 1890s, particularly among the upper class and students studying abroad, led to its widespread adoption in the 1920s. During this period, media such as films influenced women's fashion, leading to the popularity of hats. In the 1930s, with the widespread adoption of Western clothing, the variety of buinmo also increased. Not only modern girls but also female students and working women adopted Western attire, incorporating it into their daily lives. The wartime regime of the 1940s imposed restrictions on the wearing of buinmo, leading to a rise in practical clothing and a stagnation in fashion trend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types of Western-style hats worn by Korean women during the modern period, a topic that has not been extensively researched. By organizing scattered information, this research seeks to trace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buinmo in Korea.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women's clothing culture during the modern period and aid in the historical research and reproduction of various types of buin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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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9세기 말, 한국 사회는 본격적인 근대화 시기로 접어들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문호를 개방한 후, 조선은 일본, 청[淸國], 미국 등과의 교역을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서구 문화가 대거 유입되었다. 조선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의 제도와 생활 문화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다(Lee, 2017).

      근대 시기에 서양 모자는 개화(開化)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1895년의 단발령(斷髮令) 이후, 남성의 전통 모자는 중절모자(中折帽子)나 맥고모자(麥藁帽子) 등 서양 모자로 대체되었으며(Kim, 2007), 유교의 내외법(內外法)에 따라 외출 시 얼굴을 가리던 여성도 서구 사상의 영향으로 얼굴을 점차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890년대 후반, 여성 운동 단체와 여학교를 중심으로 제기된 폐면용(蔽面用) 쓰개의 폐지 문제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에서 벗어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였다. 대부분의 조선 여성이 착용하던 각종 폐면용 쓰개는 우산과 양산(洋傘)으로 대체되었고, 일부 계층에게는 외출 시 장식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서양 모자가 소개되었다(Kim & Lim, 1999).

      조선 남성에게 모자는 의관정제(衣冠整齊)의 예를 실천하는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서양모자는 점차 흑립(黑笠)의 자리를 대체하며 수용되었으며, 양복뿐만 아니라 두루마기 차림과도 절충, 소비될 수 있었다. 남성의 서양 모자는 의제개혁(衣制改革)이나 단발령이라는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의 시기가 비교적 뚜렷하고, 근대 매체기사나 광고에서도 종종 발견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반면, 여성의 서양 모자는 수용 과정이 남성보다 점진적인 경향이 있었고, 기록이나 자료도 산발적인 까닭에 그간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당시 여성의 서양모자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근대 시기 양장의 변천을 다룬 Kwon & Lee(1983)와 Yoo(1989)의 연구, 신여성 복식을 다룬 Kim(2004), Ryu(2007), Lee & Soh(2019)의 연구에서 복식 연구의 일부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양 여성 모자의 종류와 국내 수용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서구 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1876년 개항 이후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이며, 연구의 주된 방법은 당시 국내외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한 문헌 고찰이다. 국내 신문은 고(古)신문 99종의 기사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통해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4-1910)』, 『매일신보(每日申報, 1910-1945)』, 『경성일보(京城日報, 1906-1945)』, 『조선신문(朝鮮新聞, 1908-1942)』을 살펴보고, 『동아일보(東亞日報, 1920-1940)』, 『조선일보(朝鮮日報, 1920-1940)』의 창간 이후의 모든 신문 기사를 제공하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웹사이트를 참고한다. 미국 신문은 미국의 고신문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Chronicling America’ 웹사이트를 통해 『The New York Herald』, 『New-York Tribune』, 『Evening Star』, 『The Washington Times』, 『The Indianapolis Times』 등과 같은 동시대의 미국 신문을 조사하고, 모자의 명칭과 종류에 대한 국내 자료의 부족한 정보를 보완한다. 잡지로는 『신여성(新女性, 1923-1934)』과 『별건곤(別乾坤, 1926-1934)』, 『삼천리(三千里, 1929-1950)』를 대상으로 모자에 관한 시각 자료와 기사를 참고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여성의 서양 모자    의 수용과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20세기 전반 여성 쓰개 문화의 변천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서양 모자를 가리켜 앞서 언급한 국내 신문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부인모(婦人帽)’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Ⅱ. 서양 근대 부인모의 종류와 특징
      우리나라 부인모의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 서양에서 유행한 부인모의 종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인모는 머리에 쓰는 크라운(crown)과 모자챙인 브림(brim)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브림의 유무가 눈으로 쉽게 구분된다는 점과 일부 모자 전문 서적에서 브림을 분류 기준으로 삼은 방식을 참고하여(McDowell, 1994), 브림의 유무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형태에 따른 부인모의 종류와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브림이 있는 유형
        
          1) 카플린(Capeline)
          카플린은 브림의 폭이 넓은 모자로, 형태와 소재, 장식에 다양한 변형이 있었다.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후 모자를 포함한 패션의 추세가 극도로 단순해졌다는 점(Wilcox, 2008)을 고려하여 카플린의 스타일을 1914년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쟁 이전에는 장식을 강조한 스타일이 주로 확인되고, 전쟁 발발 이후에는 장식이 간소화된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다(Lee & Park, 2011).

          전쟁 이전에 나타난 카플린은 <Fig. 1>과 같이 깁슨 걸 스타일(Gibson girl style)의 드레스에 퐁파두르(pompadour) 머리를 하고 레이스 등으로 모자를 화려하게 장식한 경우가 많았다. 넓은 브림 위에 다양한 재료를 올리기 때문에 모자의 기본 구조가 대체로 단단한 양상을 보였으며(Lee & Park, 2011), <Fig. 2>와 같은 햇핀(hatpin)으로 크고 화려한 모자를 머리에 고정하였다. 햇핀은 장식이 달린 긴 일자 핀으로, 고정 및 장식용으로 사용하였다(De Courtais, 2006).

          
            
            

            <Fig. 1> 
				
            

            
              Camille Clifford in Capeline, around the 1900s
              (Draycott Galleries, n.d.)

            
            

            

          

          
            
            

            <Fig. 2> 
				
            

            
              Hatpin Illustration
              (De Courtais, 2006, p. 143)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후 서양에서는 장식적 요소가 절제된 단순하고 기능적인 옷차림이 요구되었다(Wilcox, 2008). 이에 따라 <Fig. 3>과 같이 직선적인 실루엣을 가진 드레스에 어울리는 간소화된 형태의 카플린이 확대되었다(Lee & Park, 2011). <Fig. 1>과 <Fig. 3>을 비교해 보면, 카플린의 장식이 확연히 줄고 이전보다 브림이 자연스럽게 처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카플린은 1920년대를 대표하는 모자인 클로슈(cloche)가 등장한 후에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개발되었다(“Snapshots of the Mode”, 1907).

          
            
            

            <Fig. 3> 
				
            

            
              A Woman in a Simplified Capeline
              (“Harmonious ensemble aim of women in selecting costumes for the summer”, 1922)

            
            

            

          

        

        
          2) 보터(Boater)
          보터는 <Fig. 4>와 같이 크라운의 윗부분이 평평하고 수평인 브림을 가진 모자이다(McDowell, 1994). 19세기 말 남성이 강에 놀러 갈 때 쓰던 스트로(straw)로 만든 보터를 여성도 똑같이 착용하였다. 보터는 카노티에(canotier), 세일러(sailor), 스트로 세일러(straw sailor)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으며, 19세기와 20세기 서양 여성과 어린이의 전형적인 모자였다. 주로 스트로로 제작하여 여름철에 착용했으나 펠트로 만든 것도 있었다(Amphlett, 2003).

          
            
            

            <Fig. 4> 
				
            

            
              A Woman in a Boater, around 1895
              (Gernsheim, 1981, Image 178)

            
            

            

          

        

        
          3) 브레톤(Breton)
          브레톤은 브림 전체를 위로 젖혀 얼굴을 노출한 모자이다. 이 모자는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Bretagne) 지방의 어부들이 바람과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던 것으로, 1890년대에는 <Fig. 5>와 같이 해안경비대가 착용하였다. 이후에는 여성과 아동의 모자로 확대되었다(Brown, 2012). 크라운은 <Fig. 6>과 같은 각진 스타일과 <Fig. 7>처럼 둥근 스타일 모두 확인되며, 앞 브림의 접힌 부분이 눈썹까지 내려올 정도로 크라운이 머리에 꼭 맞게 착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모자의 재료로는 펠트나 스트로가 사용되었다(Amphlett, 2003).

          
            
            

            <Fig. 5> 
				
            

            
              A Sailor in a Breton
              (Matthew, 2015)

            
            

            

          

          
            
            

            <Fig. 6> 
				
            

            
              A Woman and Child Wearing Bretons
              (“A season of extravagance”, 1920)

            
            

            

          

          
            
            

            <Fig. 7> 
				
            

            
              A Woman in a Breton
              (“Hats for spring are here already, bringing some new ideas in silhouette”, 1934)

            
            

            

          

        

        
          4) 보닛(Bonnet)
          보닛은 머리의 뒷부분에서부터 머리 전체를 감싸듯이 가리고 얼굴과 이마를 드러낸 모자이다. 전통적으로는 <Fig. 8>과 같이 천으로 만들어 크라운을 부드럽게 처리하였으며 턱 아래 끈을 묶어 모자를 고정하였다. 서양에서 새롭게 장만한 봄 모자를 칭하는 말로 ’이스터 보닛(Easter Bonne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만큼 보닛은 서양 여성의 대중적인 모자였다. 이 용어는 부활절 일요일에 겨울 모자에서 봄 모자로 바꿔 쓰는 풍속에서 비롯되었다(Picken, 1957). 봄이나 여름에 착용하는 보닛은 <Fig. 9>와 같이 주로 스트로로 만들었고, 겨울용 보닛은 두꺼운 천으로 제작하였다(Wilcox, 2011).

          
            
            

            <Fig. 8> 
				
            

            
              A Lady in a Bonnet, around in 1849
              (Gernsheim, 1981, Image 24)

            
            

            

          

          
            
            

            <Fig. 9> 
				
            

            
              Straw Bonnet Advertisement
              (“Vacation hats”, 1941)

            
            

            

          

        

        
          5) 티롤리안 햇(Tyrolean Hat)
          티롤리안 햇은 뾰족한 크라운과 깃털 장식이 특징인 모자이다. 이 모자는 오스트리아 티롤의 요들 연주자가 착용한 모자에서 유래했으며 남성이 주로 착용하던 것이다(Picken, 1957). 1930년대에는 서양 여성의 스포츠웨어나 외출복으로 애용되었다(“Tyrolean brush adorns sport hats for both men and women”, 1938). <Fig. 10>은 중절모자처럼 크라운의 중앙이 눌린 유형이고, <Fig. 11>과 같이 크라운의 윗부분이 평평한 것도 있었다. 이 모자는 주로 펠트로 만들어 가을·겨울용으로 썼으며, 스트로 중에서도 고급 재료인 밀란 스트로(milan straw)나 벨벳을 사용하여 격식 있게 착용하는 경우도 있었다(“Hats take an upward turn to achieve smartness”, 1932; “New style tickles Cecilia”, 1934).

          
            
            

            <Fig. 10> 
				
            

            
              A Woman in a Tyrolean Hat
              (“Year round hat is green velour”, 1938)

            
            

            

          

          
            
            

            <Fig. 11> 
				
            

            
              A Woman in a Tyrolean Hat
              (“Outfit for spring Wear”, 1935)

            
            

            

          

        

      

      
        2. 브림이 작거나 없는 유형
        
          1) 클로슈(Cloche)
          클로슈는 크라운이 깊고 머리에 꼭 맞는 종(鐘) 모양의 모자로(Picken, 1957), 1920년대에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Lee & Park, 2011). 종모양의 모자는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에도 존재했지만(“Midsummer millinery modes”, 1907), 1920년대에 들어와 단순한 형태로 변하였다(Brown, 2012). 당시 ‘플래퍼(flappers)’로 불린 신여성은 <Fig. 12>와 같이 허리선이 낮고 직선적인 실루엣의 드레스와 함께 클로슈를 단발머리에 매치하여 자유롭고 중성적인 패션을 선보였다(Design Museum, 2011). 전쟁 발발 후에는 여성들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전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화려한 모자보다 간결한 디자인의 클로슈가 유행하였다(Lee & Park, 2011). 파리에서는 공작부인부터 상점 노동자까지 클로슈를 즐겨 착용하였다(Hopkins, 1999).

          
            
            

            <Fig. 12> 
				
            

            
              A Woman in Cloche, around 1922
              (Alamy Stock Photo, n.d.)

            
            

            

          

        

        
          2) 토크(Toque)
          토크는 <Fig. 13>과 같이 크기가 작고 머리에 꼭 맞는 모자로, 브림이 없거나 작았다. 모자의 재료로는 주로 벨벳이 사용되었지만, 스트로로 만든 것도 있었다(Picken, 1957). 토크는 13세기부터 16세기의 유럽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던 모자인데, 1930년대에 들어와 여성용 모자로 다시 유행하였다(Ewing, 2001). 1933년 신문 광고에서는 4시 이후에 토크를 쓰라는 슬로건을 건 것으로 보아, 주로 오후 외출용으로 토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Be smart! wear a toque after 4 o’clock”, 1933).

          
            
            

            <Fig. 13> 
				
            

            
              A Woman in Toque
              (“Up washington heights”, 1916)

            
            

            

          

        

        
          3) 필박스 햇(Pillbox Hat)
          필박스 햇은 이름 그대로 원통형의 약통을 닮은 모자로, <Fig. 14>에서 볼 수 있듯이 크기가 작고 브림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원통 기둥 모양이지만, <Fig. 15>와 같이 변형된 디자인도 있었다. 필박스 햇은 로마제국의 군모에서 유래해 긴 역사가 있으며, 1930년대에 여성용 모자로 다시 인기를 끌었다(Ewing, 2001). 모자의 크기가 작고 브림이 없다는 점이 토크와 유사하고, ‘필박스 토크(pillbox-toque)’와 같은 혼합된 형태도 확인되어(“Hats for fall”, 1941) 두 모자의 구분이 모호할 때도 있다. 필박스 햇은 주로 펠트로 제작되었으며, 스트로와 니트 소재도 사용되었다(“Today’s nee-dlework”, 1945).

          
            
            

            <Fig. 14> 
				
            

            
              Pillbox Hat
              (“The pill box”, 1934)

            
            

            

          

          
            
            

            <Fig. 15> 
				
            

            
              Pillbox Hat
              (“Ladies spring hats”, 1938)

            
            

            

          

        

        
          4) 베레(Beret)
          베레는 <Fig. 16>에서 볼 수 있듯이 둥글납작하고 부드러우며 챙이 없는 모자이다. 이 모자는 바스크 지방 양치기의 모자인 바스크 베레(basque beret)에서 유래하였다. 베레는 19세기 후반부터 군인의 유니폼으로 착용되기 시작해 경찰, 혁명가, 테러리스트 등 다양한 집단의 유니폼으로 채택되었다(Brown, 2012). 1920년대부터는 남성과 여성의 스포츠웨어로 착용되었으며, 이후에는 멋을 내기 위한 모자로 확대되었다(Hopkins, 1999).

          
            
            

            <Fig. 16> 
				
            

            
              A Woman in a Basque Beret
              (“Carol Hughes”, 1937)

            
            

            

          

          베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Fig. 17>에서 볼 수 있는 헤일로 베레(halo beret)는 뒤통수에 모자가 후광처럼 보이는 형태이며, <Fig. 18>은 동양의 삿갓을 모방한 쿨리 베레(coolie beret)이다. <Fig. 19>는 원반 모양의 베레로, 모자를 머리에 비스듬히 얹어 끈으로 머리에 고정한 모습이 앞서 본 <Fig. 15>의 필박스 햇과 유사하다.

          
            
            

            <Fig. 17> 
				
            

            
              A Woman in a Halo Beret
              (“Destined for a fashion future”, 1940)

            
            

            

          

          
            
            

            <Fig. 18> 
				
            

            
              A Woman in a Coolie Beret
              (“Silhouette hats add interest to costumes”, 1943)

            
            

            

          

          
            
            

            <Fig. 19> 
				
            

            
              Modified Beret
              (“Charmers all these new hats”, 1938)

            
            

            

          

        

        
          5) 터번(Turban)
          터번은 꼭 맞는 크라운과 드레이프가 특징인 모자로, 동양의 터번을 변형한 것이다(Picken, 1957), 1909년 디자이너 폴 푸아레(Paul Poiret, 1879-1944)는 동양적인 요소가 가미된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터번도 그중 하나였다(Mercie, 1990). <Fig. 20>과 같이 할리우드 영화에서 여배우들이 터번을 착용하며 더욱 인기를 끌었다(Landis, 2007). 부드러운 천에 주름을 잡아 만든 이 모자는 브림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브림이 있는 경우에는 <Fig. 21>과 같이 말리거나 드리워져 있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Fig. 20> 
				
            

            
              Joan Crawford in The Women (1939)
              (IMDb, n.d.)

            
            

            

          

          
            
            

            <Fig. 21> 
				
            

            
              Turbans
              (“Turbans”, 1932)

            
            

            

          

        

      

    

    

  
    
      Ⅲ. 한국 근대 부인모의 시기별 변천
      조선 후기 여성들은 강력한 내외법에 따라 얼굴을 가리는 다양한 폐면용 쓰개를 사용하였다. 대표적으로 장옷과 쓰개치마가 있었으며, 신분에 따라 가리마[遮額], 너울, 삿갓, 전모(氈帽), 처네[薦衣] 등을 착용하였다(Hong, Shin, & Lee, 2020).

      19세기 말, 서구 문물이 조선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성의 폐쇄적인 쓰개 문화는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주도했던 의제 개혁은 주로 남성 관리와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일반 여성의 복식 개량도 점진적으로 논의되었다(Kim, 2007). 특히 계몽적인 성격의 신문이 간행되고 여성 단체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전통 복식 개량은 여성복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 1898년 여성 교육을 목표로한 찬양회(贊襄會)에서 공개적으로 쓰개치마를 착용하지 말자는 주장을 시작으로 폐면용 쓰개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Koh, 2001).

      얼굴을 가리는 풍습이 사라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여성들은 우산과 양산을 폐면용 쓰개의 대용품으로 사용하였다. 일부 계층에서는 외출 시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서양 모자인 ‘부인모(婦人帽)’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Kim & Lim, 1999).

      본 장에서는 국내 부인모의 유래와 변천을 사회 문화적 배경과 함께 시기별로 고찰한다. 시기 구분은 부인모 유행의 변화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1. 1890-1919년: 부인모의 유입기
        
          1) 부인모 명칭의 시작
          국내 신문에서 ‘부인모(婦人帽)’1)라는 명칭이 처음 확인된 것은 1909년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Fig. 22>의 서양 모자 광고이다. 한글로는 <Fig. 23>과 같이 ‘부인모자’로 기재되었다. 이 명칭은 이후에도 꾸준히 여성의 서양 모자를 칭하였으며, ‘부인모자부 신설’(“New women's hat, free repair, 20% off cosmetics”, 1926), ‘여름 부인모자’(“The story of women's shoes and millinery in summer”, 1934), ‘부인모, 단연 폐지하자!’(“Let’s abolish millinery and high-heeled shoes by far!”, 1940) 등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 22> 
				
            

            
              Okho-Seorim’s Hats and Accessories Ad
              (“Okho-seorim ad”, 1909)

            
            

            

          

          
            
            

            <Fig. 23> 
				
            

            
              Millinery
              (“Okho-seorim ad”, 1909)

            
            

            

          

          한편, 전통 쓰개의 경우 기존 명칭 그대로 근대신문에서 확인된다(“What Is Jangot For”, 1907; “That Man With A Satgat On His Way Back To The Mountain Path”, 1915). 오랜 기간 동안 착용되어 온 전통 쓰개는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했지만, 새롭게 유입된 여성의 서양 모자는 ‘부인모’, ‘부인모자’라는 통칭으로 표현되었다.

        

        
          2) 부인모의 착용 양상
          폐면용 쓰개가 대다수의 조선 여성에 의해 착용된 것과 달리, 부인모는 초기에는 소수의 계층만이 착용하였다. 부인모가 국내에 처음 소개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선에 입국한 서양인,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유학생, 상류층 부인 등에 의해 다양한 경로로 양장과 함께 소개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류층 여성인 윤고려(尹高麗또는 尹高羅, 1891-1913)와 고종의 후궁인 순헌황귀비(純獻皇貴妃, 1854-1911) 엄씨의 모습에서는 <Fig. 24>, <Fig. 25>와 같이 넓은 브림의 부인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착용했던 부인모는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에 서양에서 유행했던 브림이 넓고 화려한 디자인의 ‘카플린’으로 추정된다. 1910년대에는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교육자이자 여성 운동가인 차미리사(車美理士, 1879-1955)가 테일러드 슈트(tailored suit)를 입고 각종 재료로 장식한 카플린을 쓴 모습을 <Fig. 26>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Fig. 24> 
				
            

            
              Yun Goryeo in Western Clothing, around the 1900s
              (Koh, 2001, p. 134)

            
            

            

          

          
            
            

            <Fig. 25> 
				
            

            
              Imperial Consort Sunheon in Western Clothing, around the 1900s
              (Koh, 2001, p. 90)

            
            

            

          

          
            
            

            <Fig. 26> 
				
            

            
              Melissa Cha in Western Clothing, around the 1910s
              (Duksung Women’s University, 2021)

            
            

            

          

          동시대에 카플린과 함께 확인되는 부인모로는 ‘보터’가 있다. <Fig. 27>은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국내 최초의 여성이자 여의사 박에스더(金點童, 1877-1910)가 보터를 착용한 모습이다. 보터는 서양에서 여성과 어린이의 대표적인 모자였으며, 국내에서도 여자아이가 보터를 쓴 모습이 <Fig. 28>과 같이 확인된다. <Fig. 23>에서 ‘부인모자[婦人帽]’로 명명된 모자 역시 윗부분이 평평한 것으로 보아 보터 유형으로 추정된다. 이 보터는 브림이 곡선 형태로 변형되었고, 리본 장식과 조화(造花)로 보이는 장식이 가미되었다.

          
            
            

            <Fig. 27> 
				
            

            
              Esther K. Pak in Western Clothing, 1900
              (Yoo, 1990, p. 132)

            
            

            

          

          
            
            

            <Fig. 28> 
				
            

            
              A Girl in a Boater, 1909
              (Yoo, 1990, p. 132)

            
            

            

          

          1907년 숙명여학교에는 국내 여학교 중 최초로 양장을 교복으로 채택하여 <Fig. 29>와 같이 원피스에 모자를 착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양장에 대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3년 후 한복 교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Kim, 2011). 이때 교모로 착용한 모자는 ‘브레톤’으로 추정되며, <Fig. 30>과 같이 위로 젖혀진 브림이 확인된다.

          
            
            

            <Fig. 29> 
				
            

            
              Sookmyung Girls’ School Students in Western School Uniform, 1907
              (Kim, 2011, p. 141)

            
            

            

          

          
            
            

            <Fig. 30> 
				
            

            
              Schoolgirl in a Breton, 1907
              (Kim, 2011, p. 141)

            
            

            

          

          이처럼 부인모는 서양복과 함께 나타났으며, 1910년대 말까지도 상류층 여성, 유학생, 신여성 등 일부 계층에게 제한되어 착용되었다(Kim, 2020). 대부분의 여성은 여전히 전통복식과 전통적인 머리 모양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여성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복식 개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활동성을 고려한 복식 개량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Koh, 2001).

        

      

      
        2. 1920-1929년: 부인모의 확산기
        
          1) 대중문화의 확산과 모던 걸의 등장
          1920년대부터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정치로 전환되면서, 다방면에 걸쳐 근대화가 진행되었고 일본과 서구의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한국어 신문 및 잡지의 재발행, 극장의 활성화는 대중문화의 확산을 촉진하였다. 백화점, 잡화점, 카페 등 근대적 소비 공간이 늘어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소비문화가 발전하였다(Yi, 2022).

          근대적 미디어 중에서도 특히 영화 속 배우들의 모습은 서양복이 유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27년, 조선인이 설립한 최초의 영화배급사인 기신양행(紀新洋行)을 시작으로 서양 영화의 수입이 본격화되었고(Lee, 2009), 서양 여배우들의 패션은 영화, 포스터, 신문 및 잡지 화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노출되었다(Ryu, 2013). 이들의 의상과 머리 모양은 당시 젊은 여학생과 모던 걸 사이에서 유행하며 새로운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The influence of young women and activity photography”, 1929). 1929년에는 프랑스 영화 '몽, 파리(Mon, Paris)'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영화 속 패션도 함께 유행하였다. <Fig. 31>은 극 중 패션을 따라 한 모던 걸의 모습을 풍자한 삽화이다. 속이 비치는 소재의 옷과 서양 구두, 부인모를 포함한 다양한 서양 잡화로 치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Fig. 31> 
				
            

            
              Modern Girls Following Fashion in the Movie Mon Paris
              (“Mon Paris, women showing their body”, 1929)

            
            

            

          

          모던 걸의 ‘모던(modern)’은 ‘모단(毛斷)’으로 불릴 정도로 이들의 상징은 짧게 자른 단발머리였다(Ryu, 2013). 당시 모던 걸들은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영화를 감상하며 레코드점에서 음반을 구매하는 등 근대 문화를 즐겼다. 이들이 선보인 의복, 장신구, 머리 모양 등은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 냈다(Yi, 2022). 이러한 모던 걸들의 패션과 소비문화는 지식인 남성을 비롯한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곤 하였다(Ryu, 2013). <Fig. 32>는 서구식 외양을 한 여성이 허름한 초가집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모던 걸을 사치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모던 걸들은 옷차림을 통해 구별되었으며, 당시 단발과 양장과 함께 부인모도 자주 등장하였다(Park, 1927).

          
            
            

            <Fig. 32> 
				
            

            
              A Woman in Western Clothes Coming Out of a Shabby Thatched Cottage
              (“Seen on the streets”, 1928)

            
            

            

          

          1920년대에는 양복점이 확대되면서 여성복의 보급과 함께 부인모도 확산될 수 있었다. 충무로 일대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양복점이 100여 개나 있었고, 종로 일대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양복점도 50여 개가 넘었다(Koh, 2001). 남대문통(南大門通, 現남대문로)에 위치한 정자옥(丁子屋;ちょうじや)은 남성복뿐만 아니라 부인복과 아동복, 학생복 등을 판매하였고, 모자도 함께 취급하였다(“New soft felt hat special bargains”, 1927). 또한, <Fig. 33>과 같은 모자 전문점도 확인되며, 1920년대 대표적인 부인모인 종 모양의 ‘클로슈’를 광고하였다.

          
            
            

            <Fig. 33> 
				
            

            
              Advertisement for Women’s Hats
              (“Preparing for the new semester with various hats”, 1928)

            
            

            

          

        

        
          2) 부인모의 착용 양상
          1920년대 여성들은 단발머리에 크라운이 꼭 맞는 클로슈를 즐겨 착용하였다. 클로슈는 유학을 다녀온 여성들에 의해 플래퍼 룩과 함께 국내에 소개되었으며(Lee & Park, 2011), 신여성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었다. 이 모자는 1920년대 말 경성거리에서도 <Fig. 34>와 같이 다양한 다른 부인모와 함께 확인되며, 뒤집힌 그릇 모양의 깊은 크라운이 특징이다.

          
            
            

            <Fig. 34> 
				
            

            
              Women on the Street of Gyeongseong Wearing Western Hats including Cloche
              (“People on gyeongseong street”, 1929)

            
            

            

          

          클로슈는 덕혜옹주(德惠翁主, 1912-1989)를 비롯한 조선과 일본 왕가의 여성, 상류층 부인이었던 나혜석(羅蕙錫, 1896-1948)이 착용한 모습으로도 확인된다. <Fig. 35> 속 세 인물은 왼쪽에서부터 의민황태자비(懿愍皇太子垠; 英親王妃, 1901-1989), 덕혜옹주, 모리마사 왕비 이쓰코(守正王妃伊都子, 1882-1976)로, 각자 브림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 클로슈를 쓰고 있다. 나혜석은 파리 여행 중에 머리를 자른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에(“Yeo-gye news”, 1927), 그 여행 이전에 촬영된 <Fig. 36>에서는 단발하지 않고 클로슈를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속 나혜석은 신여성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클로슈를 쓴 것과 달리, 유행하는 서양 모자로서 클로슈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

          
            
            

            <Fig. 35> 
				
            

            
              Princess Euimin, Princess Deokhye, Princess Morimasa Itsuko Wearing Cloche, 1928
              (National Diet Library, n.d.)

            
            

            

          

          
            
            

            <Fig. 36> 
				
            

            
              Na Hye-Seok in Cloche, 1927
              (Koh, 2001, p. 97)

            
            

            

          

          1920년 『동아일보』에 실린 각종 모자를 소개한 광고에서는 <Fig. 37>과 같이 상단의 클로슈를 비롯하여 하단 좌측부터 카플린과 보터가 소개되었다. 서양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간소화된 카플린이 등장했는데, 국내에서도 브림의 너비와 장식이 줄어든 카플린의 모습이 확인된다. 기생 출신 배우 강향란(姜香蘭, 1900-?)은 <Fig. 38>과 같이 단발머리에 간단한 스타일의 카플린을 착용하였다.

          
            
            

            <Fig. 37> 
				
            

            
              Advertisement for Hats
              (“Sanghyup Store”, 1920)

            
            

            

          

          
            
            

            <Fig. 38> 
				
            

            
              Kang Hyang Ran in a Capeline
              (“Kang Hyang Ran, from gisaeng to actress”, 1926)

            
            

            

          

        

      

      
        3. 1930-1939년: 부인모의 성숙기
        
          1) 양장의 대중화
          1920년대 후반부터 경성 거리에서 간혹 마주칠 수 있었던 단발미인(斷髮美人)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상적인 존재가 되었다(Ryu, 2013). 이 시기에는 모던 걸뿐만 아니라 양장 차림의 여학생과 직업을 가진 여성이 등장하면서, 서양복이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가시화되었다(Koh, 2001).

          1930년대에는 많은 여학교에서 양장 교복을 채택하였다(Koh, 2001). 1907년에 국내에서 처음 양장 교복을 도입했던 숙명여학교는 당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한복 교복으로 돌아갔었지만, 1930년대에 서양복이 대중화되면서 다시 한번 양장 교복을 채택하였다. <Fig. 39>는 1931년 숙명여학교의 양장 교복으로, 밀짚 소재의 교모(校帽)가 확인된다. 둥근 크라운과 넓은 브림으로 보아 간소화된 카플린 유형으로 추정된다. 여학생의 서양모자는 단발에 이어 화제가 되었고, 잡지 기사에서도 ‘여학생도 모자를 써라’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Girls should wear hats, too”, 1932).

          
            
            

            <Fig. 39> 
				
            

            
              Sookmyung Girls’ School Students in Western School Uniform in 1931
              (Yoo, 1990, p. 206)

            
            

            

          

          한편,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점차 확대되면서 직업을 가진 여성을 뜻하는 ‘직업부인(職業婦人)’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 확인된 새로운 직업으로는 백화점 종업원인 ‘데파트 걸’, 버스 안내원인 ‘버스 걸’, 학교 교원, 전화 교환수, 카페 여급, 미용사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서양식 차림을 하였다. <Fig. 40>은 서양 유니폼을 착용한 버스 걸들의 모습으로, 머리에는 부인모를 착용하고 있다. 이처럼 양장을 한 여성의 모습이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보편화되며 여성 복식에 새로운 유행을 가져왔다(Koh, 2001).

          
            
            

            <Fig. 40> 
				
            

            
              Bus Girls in Western Uniform
              (“The beautiful bus girls of the booyoung bus in new clothes”, 1928)

            
            

            

          

          1930년대에는 ‘양장 전성시대’로 불릴 만큼 서양복이 일반 여성에게도 확산된 시기였다. 양장이 대중의 눈에 익숙해지고 다양해졌으며, 대량생산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은 서양복을 입게 되었다(Koh, 2001). 『동아일보』의 1932년 기사에서는 서양복을 ‘지금은 너나업시 다 입는’ 옷으로 소개하였다(“It's been 50 years since the western clothes, which everyone wears, were imported”, 1932). 신문과 잡지는 계절마다 유행하는 의복의 스타일, 색상, 옷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대중은 이전보다 더욱 세련되고 정교하게 서구 취향을 소비하였다(Kim, 2002). 1931년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에서는 <Fig. 41>과 같이 모자를 고를 때 ‘몸맵시’, ‘얼굴빛’, ‘절기’에 맞는 것을 착용하도록 소개하였다. 1937년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여름에 유행할 부인 모자에 대해 소개하며, <Fig. 42>와 같이 ‘토크’라는 모자 명칭과 ‘네오라’와 같은 소재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Fig. 41> 
				
            

            
              An Article About How to Select a Hat
              (“How to select a hat”, 1931)

            
            

            

          

          
            
            

            <Fig. 42> 
				
            

            
              An Article About the Trend of Women’s Summer Hats
              (“A millinery that will be in fashion this summer”, 1937)

            
            

            

          

          양장은 일반 대중이 소비하기에 가격대가 높은 편이었는데, 1930년대에 ‘양재(洋裁) 강습’이 유행하면서 더욱 확산될 수 있었다. 양복과 양장 제작을 배우는 양재 강습은 양재 학교, 신문 지국, 여성 단체 등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졌다(“Sewing lessons for children’s clothing and women’s clothing”, 1933; “Sewing workshop”, 1937). 이와 함께 『양재강습록』과 같은 책을 통해 집에서도 서양복 제작법을 익힐 수 있게 되었다(“A book of dressmaking lessons”, 1937). 이처럼 누구나 원하면 직접 서양복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양장과 양복의 대중화가 가속화 되었다.

          1938년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양장 한 벌을 갖추는 데 필요한 드레스, 속옷, 구두, 모자 등을 소개하며, 부인모에 대해서는 “모자는 양복빗체잘 소화되는 것을 택하십시오. 손에 들고 보느니 보다 머리에 이것저것 써보아 골르십시오.”라고 언급하였다(“A neat summer dress set”, 1938). 모자를 직접 착용하고 고르라는 내용으로 보아, 전문 상점에서 모자를 구매했던 것으로 보인다. 1933년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모자 판매원이 고객을 응대할 때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모자의 색상, 크라운과 브림의 크기, 장식, 원산지, 소재, 무게, 가격, 착용 상황 등을 다루었다(“Management of store-level products and salesman's efficiency enhancement measures 15”, 1933). 그중 용도는 ‘일본 옷용[和服用]’, ‘평상용(平常用)’, ‘산책용[散步用], ‘운동용(運動用)’으로 분류되어,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모자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자를 상점에서 구입하는 것 외에도, 직접 만들어 착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1931년 『동아일보』에 실린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중 ‘부인모 제조법’이 확인되었으며(“A simple way to make a millinery”, 1931),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1926년 『경성일보』 기사에는 천을 사용한 간단한 부인모 제작법이 <Fig. 43>과 같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1930년대에 성행한 양재 강습에서도 유사하게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밀짚모자나 펠트 모자처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모자는 상점에서 구매하였을 것이다. 또한 집에서 만든 모자로는 <Fig. 44>와 같은 편물 모자가 있었는데, 이는 주로 어린이들이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Lee, 2014) 부인모로 사용되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Fig. 43> 
				
            

            
              A Guide on How to Make a Woman’s Hat
              (“Making a women's and children's hat, first day~fourth day”, 1926)

            
            

            

          

          
            
            

            <Fig. 44> 
				
            

            
              Knitted Clothes and Hats Made by Knitting Workshop Members
              (“End of the knitting class”, 1930)

            
            

            

          

        

        
          2) 부인모의 착용 양상
          1930년대에는 단발머리 스타일에 추가로 파마머리가 유행하면서(Koh, 2001), 다양한 부인모를 함께 착용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Fig. 45>는 조선 악극단의 모습으로, 단원들은 정성을 다한 웨이브를 드러내거나 다양한 부인모를 함께 착용하고있다. 이를 확대한 <Fig. 46> 속 단원은 크라운이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티롤리안 햇을 썼으며, <Fig. 47> 속 또 다른 단원은 깃털로 장식한 토크를 착용하였다. 당시 조선 악극단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까지 공연을 다녔는데,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서구에서 유행하던 스타일을 빠르게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Fig. 45> 
				
            

            
              Members of Chosun Musical Troupe. 1939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MMCA], 2017, p. 183)

            
            

            

          

          
            
            

            <Fig. 46> 
				
            

            
              Chosun Musical Troupe Member in Tyrolean Hat, 1939
              (MMCA, 2017, p. 183)

            
            

            

          

          
            
            

            <Fig. 47> 
				
            

            
              Chosun Musical Troupe Member in Pillbox Hat, 1939
              (MMCA, 2017, p. 183)

            
            

            

          

          무용가 최승희(崔承喜, 1911-1969)도 1920년대 일본에서 유학하고 1930년대부터 세계 무대로 진출해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순회공연을 다녔다. 서구 문물을 직접 접한 최승희가 다양한 부인모를 착용한 모습을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Fig. 48>과 <Fig. 49>에서는 모두 단발머리에 망사로 장식된 베레를 한쪽으로 기울여 착용하였다. <Fig. 49>는 접시 모양의 베레로, 비스듬히 머리에 얹은 모습이 <Fig. 15>와 <Fig. 19>와 유사하다. 이 두 모자처럼 끈으로 묶어 고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Fig. 48> 
				
            

            
              Choi Seung-Hee in a Beret, 1937
              (Kim, 2017)

            
            

            

          

          
            
            

            <Fig. 49> 
				
            

            
              Choi Seung-Hee in a Beret, 1939
              (Kim, 2022)

            
            

            

          

          이외에 보닛과 터번도 동시대에 함께 확인된 부인모이다. <Fig. 50>은 넓은 앞 챙과 둥근 크라운으로 보아 보닛으로 추정되며, 신문에서는 이를 ‘맥고모’로 칭하였다. 이 모자는 보터 형태를 띠는 남성용 맥고모자와는 다른 형태로, ‘맥고모’라는 명칭이 맥고, 즉 스트로로 만든 모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Fig. 51>은 『별건곤』 잡지 표지에 실린 터번을 쓴 여성의 모습으로, 짧은 파마머리가 모자 밖으로 삐져나오게 연출하였다. 이처럼 서양 스타일의 머리를 한 여성이 증가하면서 모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모자 스타일도 다양해졌다.

          
            
            

            <Fig. 50> 
				
            

            
              A Woman in a Bonnet
              (“The polygon of love 63”, 1930)

            
            

            

          

          
            
            

            <Fig. 51> 
				
            

            
              A Woman in Turban
              (Byeol-geon-gon [別乾坤], 1934)

            
            

            

          

          한편, 부인모가 처음 유입되었을 때부터 나타난 카플린은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Fig. 39>에서 살펴본 숙명여학교의 교모인 기본 형태의 카플린 외에도 브림이 매우 넓은 브림을 가진 카플린도 등장하였다. <Fig. 52>는 해수욕복을 입은 마네킹이 쇼윈도에 전시된 모습으로, 오른쪽 마네킹은 브림이 매우 넓은 카플린을 쓰고 있다. 1930년대에는 여가 개념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고, 서구에서 유행하는 수영복 패션이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다(Lim, 2015). 이와 유사한 카플린은 『신여성』의 표지에서도 <Fig. 53>과 같이 확인된다. 부드럽고 얇은 소재를 사용하여 큰 브림이 우아하게 물결치는듯한 선을 강조하였다. 특별한 장식은 없지만 큰 브림을 통해 여름철 햇빛을 막아주면서도 우아함을 더해 해변에서 애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Fig. 52> 
				
            

            
              Mannequins in Beachwear
              (“Bringing in western goods”, 1936)

            
            

            

          

          
            
            

            <Fig. 53> 
				
            

            
              A Woman in a Capeline
              (National Hangeul Museum, 2022)

            
            

            

          

        

        
          3) 서양 모자 소재 산업의 발달
          서양복과 서양 모자 착용의 증가는 소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대표적인 서양 모자의 소재로는 스트로(straw)와 펠트(felt)가 있으며, 국내 기술을 활용해 말총으로 제작한 1900년대의 사례도 확인된다(“Okho-seorim ad”, 1909).

          스트로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나(Picken, 1957), 국내에서는 주로 보릿짚이나 밀짚을 뜻하는 ‘맥고(麥藁)’라는 일본식 한자로 소개되었다. ‘맥고모자’, 즉 맥고로 만든 모자는 1920년대에 완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맥고모자 제조업의 수익성을 강조하며 국내 사업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Direct import of raw materials for rubber shoes and straw hats”, 1923). 맥고모자 제조업을 전도유망한 산업으로 보는 인식은 1930년대에도 이어졌다. 맥고모자의 제조 강습(“A straw hat making teacher's lesson”, 1933) 및 농촌 부업으로 장려하는 기사(“Establishment of production plan for straw imported in large quantities from China”, 1938), 지방 농가에 원재료 경작을 장려하는 기사(“Encouraging the cultivation of raw materials for straw hats”, 1936)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맥고모자가 수입품뿐만 아니라 내수품으로도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모자의 높아진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스트로는 봄과 여름철에 주로 사용된 재료로, 이를 사용한 대표적인 부인모에는 카플린과 보터, 보닛 등이 확인된다. 1938년 『조선일보』 기사에는 여름철 부인모로 <Fig. 54>가 소개되었으며, 모자의 재료로는 ‘스트로’와 ‘밀짚’이 언급되었다(“Summer dress accessories hat and belt”, 1938). <Fig. 55>의 보닛을 소개한 『조선신문』 기사에서는 모자의 원단으로 밀란 스트로, 네오라, 파나마, 종이 파나마 등이 언급되어(“An elegant, smart midsummer millinery”, 1939), 다양한 스트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이기 때문에 일본 혹은 서양에서 수입한 모자로 생각된다.

          
            
            

            <Fig. 54> 
				
            

            
              Capeline and Boater
              (“Summer dress accessories hat and belt”, 1938)

            
            

            

          

          
            
            

            <Fig. 55> 
				
            

            
              Bonnet
              (“An elegant, smart, midsummer millinery”, 1939)

            
            

            

          

          펠트는 주로 가을, 겨울용 모자에 사용된 재료이다. 대표적인 펠트 모자로는 남성의 중절모자와 중산모자가 있는데, 주로 영국과 일본에서 수입되었다(Kim, 2007). 부인 모자도 유사한 경로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수입품으로 소비되던 펠트 모자 또한 점차 국내에서 원료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펠트지용 털로는 주로 양털과 토끼털을 사용했는데, 한국은 양을 사육하기 적합한 기후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Min & Hong, 2008) 토끼의 사육이 장려되었다. 그중에서도 고급 의복과 모자용 원단으로 사용되는 ‘앙고라 토끼털[兔毛]’에 주목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근거로 국내 산업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The industrial status of rabbits in terms of the production value of angora wool”, 1932).

          이후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앙고라 토끼를 사육한다는 내용의 기사(“Active breeding of angora rabbits in Jeollanam-do province”, 1937)와 앙고라 토끼 사육법을 소개하며 농가 부업으로 장려하는 기사(“Reasonable breeding method of angora rabbits, which is advantageous as a farmhouse side job”, 1936)가 확인된다. 앙고라 토끼털로 만든 옷감은 의복과 모자에 사용되어 1930년대 초중반부터 일반 대중에게 소비되었다. 1930년대 후반에는 중일전쟁(1937-1945) 등으로 인해 양털수입에 어려움이 생기자, 대용품으로 앙고라 토끼털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The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animal hair”, 1940).

          일제강점기 유물 중 펠트로 제작된 부인모가 <Fig. 56>에서 확인된다. 크라운의 평평한 윗부분과 단순한 리본 밴드 장식으로 보아 보터 유형으로 판단되며, 한쪽 브림이 위로 젖혀진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브림의 형태는 남성의 맥고모자 중 <Fig. 57>에서 보이는 유형에서도 확인된다. 남성의 모자에서 시작된 보터가 여성용으로 착용되면서 소재나 장식에 변형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Fig. 56> 
				
            

            
              A Felt Boater, in Japanese Colonial Era
              (Bupyeong History Museum, n.d.)

            
            

            

          

          
            
            

            <Fig. 57> 
				
            

            
              Boater Advertisement
              (“Summer hats big sale”, 1915)

            
            

            

          

          이처럼 스트로와 펠트로 만든 서양 모자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초기에는 완제품으로 수입하거나 원료를 들어와 국내에서 제작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모자들은 국내에서의 생산이 확대되고 내수 시장에서도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930년대 모자 제조 산업이 성장하였고, 이를 통해 서양식 외양이 국내에 확산되고 유행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4. 1940-1945년: 부인모의 정체기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전시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유행과는 무관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의복이 강요되었다. 특히 1940년에는 일본이 사치품 제한 금지령을 내려 조선인에게 모든 물자에 대한 절약과 긴축을 강요하였다(Koh, 2001).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인모도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폐지하자는 주장이 아래와 같이 제기되었다:

        
여자로서 양장을 하면 반듯이 모자를 쓰지만 모자란 그러케 필요한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 부인모자를 순전히 장식으로 보면 별문제지만 의학상으로는 부인모자는 아무 의미가 업슴니다. 이런 비상시기 아래서 부인모자를 애여 사치품의 일종으로서 폐지하도록 하면 어떴습니까? (“Let's completely abolish meaningless millinery”, 1940).

        1943년부터는 일본의 궁중 여성의 정장이 폐지되고 모든 경우에 간편한 평상복을 입도록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여성의 의생활은 더욱 위축되었으며, <Fig. 58>과 같이 몸뻬와 머릿수건을 착용하고 부역에 동원되었다(Koh, 2001). 1944년에 발행된 『신여성』 잡지 표지에도 <Fig. 59>와 같이 머릿수건을 두른 여성의 모습이 등장하여 당시 시대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Fig. 58> 
				
          

          
            Kyunggi Girls’ High School Students in Momppe and Headscarves
            (Youn, 2011, p. 9)

          
          

          

        

        
          
          

          <Fig. 59> 
				
          

          
            A Woman in a Headscarf
            (Adanmungo, n.d.)

          
          

          

        

      

    

    

  
    
      Ⅳ. 결론
      본 연구는 개항 이후 유입된 여성의 서양 모자인 ‘부인모’의 종류를 고찰하고, 이 모자들이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쳐 국내에 전개되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유교 사상에 따라 여성들은 외출 시 얼굴을 가리는 폐면용 쓰개를 착용했으나, 개항 이후 서구 사상이 유입되면서 이 쓰개는 점차 사라지고, 서양 모자가 일부 여성 계층 사이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여성의 서양 모자는 ‘부인모’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그 당시 서양에서 유행한 다양한 모자 유형은 브림의 유무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다. 브림이 있는 모자로는 카플린(capeline), 보터(boater), 브레톤(breton), 보닛(bonnet), 티롤리안 햇(tyrolean hat)이 있고, 브림이 작거나 없는 유형으로는 클로슈(cloche), 토크(toque), 필박스 햇(pillbox hat), 베레(beret), 터번(turban) 등이 있었다.

      부인모는 1890년대 상류층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국내에 유입되었으며, 카플린, 보터, 브레톤 등의 종류가 확인되었다. 1920년대는 부인모가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일제가 문화정치로 통치 방식을 전환함에 따라 다방면에 걸친 근대화가 진행되었다. 근대적 미디어의 등장으로 대중문화가 확산되었는데, 특히 영화에 등장한 서구 패션은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서구 문물에 영향을 받은 모던 걸들은 단발머리에 양장과 부인모를 착용하였다. 또한, 서양복의 보급과 함께 부속품인 모자의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다. 1920년대를 대표하는 부인모는 단연 클로슈였다. 이외에도 간소화된 형태의 카플린과 보터 등이 착용되었다.

      1930년대에는 양장의 대중화와 함께 부인모의 종류도 더욱 다양화되었다. 모던 걸뿐만 아니라 여학생과 직업을 가진 여성도 서양복을 즐겨 착용하며 일상생활에 자리 잡았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부인모가 체형, 계절 등에 맞게 소개되었고, 강습을 통해 모자를 직접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였다. 1930년대에는 파마머리가 새롭게 유행하면서, 이 머리에 다양한 부인모를 쓴 모습들이 나타났다. 당시 착용된 부인모로는 티롤리안 햇, 토크, 베레, 보닛, 터번 등이 있다. 또한, 브림이 매우 넓은 형태의 카플린이 여름철에 즐겨 착용되었다. 1940년대에는 전시 체제로 인해 실용적인 의복이 강요되면서 부인모 착용이 제한되고 유행이 정체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근대시기 한국 여성이 착용했던 서양 모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부인모가 국내에 전개된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가 근대 시기 여성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재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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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1) 일본어 사전에서 확인되는 ‘부인모(婦人帽)’는 영미권에서 여성의 모자를 뜻하는 ‘millinery’에 해당한다. 일본어에서 ‘부인(婦人)’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 여성을 의미하며 상류층 여성에게는 귀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표현은 일찍이 서양복을 접했던 일본의 상류층 여성이 주로 쓰던 서양 모자를 지칭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인모(婦人帽)’ 또한 ‘맥고모(麥藁帽)’와 유사하게 개항 이후 유입된 일본식 표현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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